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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랜 세월 척박했던 땅. 그만큼 사람들의 세상
살이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. 강하고 질긴 태도
와 능력으로써만 세상은 살아지는 것이었다. 그
러는 동안 이야기는 쌓였다. 수많은 사람들이
신산한 삶을 이어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졌다.
밝고 슬프고 아름답고 비극적이어서 더욱 깊은
울림을 주는 이야기. 설화는 그렇게 오래도록
쌓여 전해져오고 있다. 전남 고흥군을 다시 찾
는 이유다. 지난해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
려오는 고흥의 이곳저곳 땅을 밟으며 다양한 이
들을 만난 스포츠동아는 올해에도 그곳으로 간
다. 사람들이 전하는 오랜 삶의 또렷한 흔적을
확인해가며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려 한다.
매달 두 차례 독자 여러분을 찾아간다.

퉐홣홢 신금마을 ‘백마상 설화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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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화
사람들 사이에 오랜 시간 구전(口傳)돼 내
려오는 이야기. 신화와 전설, 민담을 포괄

한다. 일정한 서사의 구조를 갖춰 민간의 생활사
와 풍습, 권선징악의 가치 등을 담은 이야기다.

봉래면 신금마을은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 새벽에 백마상을 두고 당제를 지낸다.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백마상을 모신 사당, 청동 백마상, 당산제를 알리는 플래카드. 고흥(전남) ｜ 김민성 기자 marineboy@dong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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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로우주해수욕장이 있는 고흥군 봉래면 신
금마을은 매년 음력 정월 초하루 새벽에 특별한
당제를 지낸다.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제의
대상이 다름 아닌 백마(白馬)상이다. 청동으로
만들어진 한 쌍의 작은 백마상은 나로도학생수
련장 뒤편 숲에 자리한 사당에 곱게 모셔져있다.
신금마을의 조상은 예부터 북방 유목민족인 부
여족으로 말을 소중히 여기고 신성하게 여겼다
는데, 마을에서 백마상을 만들어 당제를 지내게
된 사연이 설화로 전해내려 온다.

뀫백마신(白馬神)의 대를 이으려 동상이 된 새끼백마
어미백마는 새끼백마를 병으로 먼저 보내야

만 하는 상황을 맞았다. 어미는 아들을 잃는 것
도 가슴이 무너지지만, 대(代)가 끊기는 것도 아
픈 일이었다. 하지만 새끼는 혼자 남게 될 어미
를 더 걱정했다.

말을 신성시하던 부족이 생겨날 때부터 새끼
백마의 조상은 대대로 사람들이 모시는 ‘백마
신’이었다. 그런데 어렵게 이어온 그 백마신의
대가 끊어지게 된 것이다. 새끼백마는 대를 이어
갈 하나 뿐인 후손이었다.

새끼백마는 결국 죽고 말았다. 죽은 새끼 곁
에서 어미는 하염없었다. 울면 아들의 죽음을 받
아들이는 것만 같아 차마 눈물도 흘리지 못했다.

슬픔을 억누르며 해가 저물도록 새끼를 어루만
져주었다. 새끼를 보낸 어미는 슬픔에 잠겨 식음
을 전폐하며 며칠을 보냈다. 그럴수록 새끼를 따
라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. 탈진해 누운 어미는
새끼를 그리워하다 잠이 들었다.

“엄마.”
놀란 어미가 눈을 떠보니 새끼가 앞에 있었

다.
“이렇게 밥도 안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. 그럼

제가 어떻게 편히 있겠어요.”
“너도 없고, 백마신의 대도 지키지 못했는데

무슨 염치로 살아가겠느냐.”
새끼는 기운 없는 어미를 안타깝게 쳐다보며

말했다.
“매일 밤 여기 호암산 정상에서 저 마을 앞산

으로 뛰어내리세요.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라 생
각하시고 꼭 들어주세요. 아셨죠?”

간절한 새끼의 부탁에 어미는 영문도 모른 채
고개를 끄덕였다.

“그리고 앞산에 뛰어내리면 절대 그 흔적을
남겨서는 안 됩니다.”

새끼는 그렇게 당부하고 자기 머리털에 있는
몇 가닥 금빛 머리털 중 한 가닥을 뽑아 어미에
게 주고 사라졌다.

잠에서 깬 어미는 꿈이었다는 생각에 실망했
다. 그러다가 바닥에서 새끼가 꿈에서 준 금빛
머리털 한 가닥을 보았다. 어미는 그 금빛 머리
털을 본 순간 ‘이건 그냥 꿈이 아니다’는 생각이
들었다. 아들의 당부대로 어미는 매일 호암산 정
상에서 마을 앞산으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.

마을에서 한 아낙이 밤에 볼 일을 보러 방에
서 나오다가 호암산 쪽에서 백마 한 마리가 마을

앞산으로 뛰어내리는 걸 보았다. 아낙은 깜짝 놀
라 남편을 깨웠다. 남편이 보니 백마는 자취를
감추고 없었다.

“잘못 본 거 아니야?” “분명히 내가 이 두 눈
으로 봤다니까요.”

남편은 아내가 잠에서 덜 깨 헛것을 본 거라
생각했다. 하지만 날이 밝자 사람들이 웅성거렸
다.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잠이 안 와 밖에서 서
성이다 앞산으로 뛰어내리는 백마를 본 사람이
둘이나 더 있었다.

“혹시 모르니 오늘 밤 우리 지켜봅시다.”
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자 앞산이 잘 보이는

한 집에 모여 백마가 나타나는지 지켜보았다.
잠시 후 정말 백마 한 마리가 호암산 쪽에서

앞산으로 하얀 머리털을 휘날리며 뛰어내렸다.
마을 사람들은 함께 앞산으로 갔다. 아무리 뒤져
봐도 말이 뛰어내린 흔적은 없었다. 며칠을 더
지켜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. 백마는 똑같이 뛰
어내렸고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. 이를 괴이하게
여긴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.

“우리 마을 조상들은 예부터 말을 소중히 여
겼고 신성시하였다고 들었소.” “그렇다면 필시
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뭔가 깨우쳐주려고 그러
는 게 아니겠소?” “우리 마을에는 아직 당제를
지내고 있지 않으니 백마상을 만들어 당제를 지
내도록 하면 어떻소?”

마을 사람들은 백마상을 만들어 당제를 지내
기로 했다. 곧 백마상이 만들어졌고 마을 사람들
은 백마상 앞에서 당제를 지내게 됐다.

사람들 없는 늦은 밤 백마상 앞으로 온 어미
백마는 아들이 왜 꿈에 나타나 자기에게 그런 일
을 시켰는지 깨달았다. 백마상이 되어서라도 백

마신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었다. 어미는 백마상
을 바라보다가 순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. 백
마상 얼굴이 꼭 새끼를 닮았기 때문이었다. 어미
는 그 백마상이 새끼백마상이라는 걸 깨닫고는
눈물을 흘렸다.

마을에 백마상을 만들어놓고 당제를 지낸 뒤
부터는 밤마다 일어났던 괴이한 일은 더 이상 일
어나지 않았다. 그리고 백마신을 섬긴 뒤부터는
마을에 효자도 많이 나고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
되었다고 한다.

신금마을 김문갑 이장은 “백마상 앞에서 마을
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매년 정월 초하루 지
낸다”면서 “제주(祭主)는 흠결 없는 사람이 맡
고 있다. 제주는 피를 보면 안 되기에 한 달 전부
터 근신한다. 고기도 안 잡고 찬물로 샤워한다.
당제가 열리는 날에는 가축이 울지 않게 한다”
고 소개했다.

백마상을 모신 신금마을의 늦여름 풍경은 평
화로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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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설화 참조 및 인용: ‘백마상이 된 새끼 백마’
안오일, ‘고흥군 설화 동화’ 중

백마상으로다시태어난새끼백마의효심
병으로 새끼 먼저 보내야 했던 어미백마
며칠 밤낮을 슬퍼하다 꿈에서 만난 새끼
매일 호암산 정상서 뛰어내리라고 부탁
신성시한 사람들 백마상 만들어 제 올려


